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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요기도회

- 2023.05.19(금) 저녁8시30분 -

- 쓴뿌리제거(21) -

“살인의 영 쓴 뿌리는
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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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사람을 미워하고 잘못 판단하여 살인을 저지른 죄

“하나님, 저와 저희 조상들이 제6계명 ‘살인하지 말라’고 한
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. 하나님, 저와 저희 가문
의 조상들이 직접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. 마음에 미
워하는 마음을 갖다 보니 앙심을 품게 되었고 그래서 계획적
으로 살인했습니다. 복수하기 위해 살인하였으며, 부지중에도
사람을 죽였습니다.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살인하기도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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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내 가문을 진출시키고 출세시키기 위해 그리고 내
후손의 안정을 위해 다른 가문의 사람을 수도 없이 죽였습니
다. 때로는 재앙을 모면하고 신을 달래 보려고 사람을 잡아다
가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. 또한 전쟁이 났을 때에는 물불을
가리지 않고 수 없는 사람들을 총칼로 죽였습니다. 하나님의
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함부로 죽인 죄를 진실로 회개합
니다. 용서해 주옵소서.

하나님, 저와 저희 가문의 조상들이 원하는 않은 아이를 임
신했다고 하여 낙태를 시키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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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로부터 전해오는 민간의 방법으로 낙태를 하였고, 현대의
의학 기술로도 태중의 생명을 해하였습니다. 태중에 있는 아
이라 할지라도 2~3개월이 지나면 엄연히 영혼을 가진 사람인
데도, 태중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습니
다. 태중의 아이를 죽이면, 그 아이가 이 땅에서 일하여 하늘
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는 것이었는데 그만 태
중의 아이를 죽였습니다. 또한 태중의 아이가 성장하여 성숙
한 나이로 하늘나라에 돌아갈 수 있었을 터인데, 그런 기회마
저 빼앗아 버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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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불신상태에서 낙태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
대로 지음 받은 태중의 아이에게 구원받을 기회마저 잘라버리
는 것이었습니다. 이 악한 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저질렀던 지
난 날의 잘못을 통렬히 자복하오니,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
용서해 주옵소서.

하나님, 저와 저희 가문의 조상들이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렵
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하고, 자살을 시도한 죄를 회개
합니다. 끊임없이 죽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한 죄를 지었습니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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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.
자살하면 내가 나를 살인하는 것이 되어, 죽은 다음에 회개할
기회를 얻을 수 없는데도,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귀하
게 여기지 않았습니다.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
신 것이었는데도,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 맘대로 단절시키
는 어리석음을 범했나이다. 용서해 주옵소서.

하나님, 저와 저희 가문의 조상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
바, 형제에게 분을 품지 말고 화도 내지 말며 욕을 하지 말라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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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경고하셨는데도, 형
제를 미워함으로 마음으로 살인한 죄를 지었습니다(마5:22).
사도 요한도 역시 자신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이 곧 살인죄
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,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지었습니
다(요일3:15). 형제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욕설하며 죽
으라고 저주를 퍼붓기도 했습니다. 형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
고 늘 말하면서, 형제를 옆에 두고도 투명인간 취급한 죄를 지
었습니다. 그간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인한 죄를
이 시간 회개하오니, 용서해 주옵소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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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십자가 세우기 –

“사람을 증오하여 살인함으로 불러들인, 살인의 영과 십자가
세운다”(10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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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무당 점쟁이의 죄

“하나님, 저와 저희 가문이 무당 점쟁이를 섬겨 사람을 미워
하고 살인한 죄를 지었습니다. 사람이 살인을 할 때는 살인의
영이 머리를 사로잡거나 충동질 시켜서 살인하는 것이었습니
다. 그런데 저와 저희 가문의 조상들은 이러한 살인의 영이 있
는지도 모른 채 속아서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. 사탄 마
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로서,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미
워하게 만들고 또한 분노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죽게 하는 것
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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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나와 내 조상들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삭이지
못한 채 그 마음을 무당에게 바쳤습니다. 그래서 남을 저주하
게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. 그리고 죽여 달라고 부탁했습니
다. 그럴 때마다 저와 저희 가문의 조상들은 무당으로부터 미
움과 살인의 영을 받아들였습니다. 그래서 살인했습니다. 살
인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내가 나를 살해했습니다.
그래서 내 가문에 살인의 영이 가득차게 했습니다. 그러므로
우리 가문에는 대대로 살인자가 많았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
았습니다.



11/12

쓴뿌리제거(21)– 살인의 영-

이처럼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살인한 죄를 진실로
회개합니다. 그래서 미움과 살인의 영이 내 가문의 특징이 되
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. 그래서 우리 가문이 계속해서 살인의
영이 떠나지 않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.

하나님, 아울러 살생의 죄도 회개합니다. 살아있는 생명체를
함부로 죽인 죄를 회개합니다. 각종 곤충이나 동물들을 죽이
고 또한 잡아먹는 행위를 단순하게 그리고 예사로운 일로 생
각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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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, 부족한 식량 때문에 제
한적으로 동물을 먹이로서 허용한 것이었는데도, 곤충이나 동
물들을 죽이고 잡아먹는 데에 조심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.
그래서 살생의 영을 제 몸에 달라붙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.
이제부터는 작은 생명일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자
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

주님, 이제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. 남을 살인하지 않겠습니
다. 주님 주신 내 몸도 귀한 것으로 여기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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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내 몸을 하늘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드리겠습니다.
내 이웃을 주의 사랑으로 품겠습니다. 그들을 천국에서 영원
히 함께 지낼, 나의 가족으로 생각하겠습니다. 그들이 잘못
속아서 저지른 허물일지라도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. 이제
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. 그들과 화목하며 살
겠습니다. 그들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먼저 가서 사
과하겠습니다. 내가 주님을 사랑하듯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
하며 살겠습니다. 그래서 그들을 항상 하늘나라의 동역자로
생각하고 배려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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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여,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을 내게
더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.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
합니다. 아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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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십자가 세우기 –

“나와 내 조상들이 무당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인, 살인의 영과
십자가 세운다”(10회)


